웨스트민스터표준문서 2
성경, 신조와 신앙고백 (1):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의 신조.

(1) 하나님의 말씀, 성경.

웨스트민스터심앙고백 제1장: 성경에 관하여.

“이성의 빛과 창조의 세계와 섭리를 볼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는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하나님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에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주께서는 여러 기회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이 계시를 교회에 대한 자신의 뜻이라고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 후 이 계시를 기록으로 남기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시기 위함이요,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이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확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구약의 방법은 이미 끝났다.”
1) A. A. Hodge의 이해
a)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따라 인간 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은 모든 시대를 걸쳐 신앙과 실천의 완전, 충족, 유일한 규범이다.

b)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바라시는 것과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c)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의 유일한 표준이며, 사람과 창조 세계를 향한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

d) 따라서 모든 다른 표준들은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데 정비례해서 가치와 권위가 있다.

2) 개혁주의 성경론의 위한 세가지 원리

a) 성경론은 반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곧 신론 (삼위일체론)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가야 한다. (히1:1f.) 

b)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c)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구속의 경륜을 밝히셨다. 

d) 성경은 “신학의, 따라서 교의학의, 유일 원천 혹은 원리”이다. 

(2) 신조와 신앙고백
1) 점진성: “교회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며, 성경에 계시된 진리체계를 구성한” 교리(그리고 신조)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교회는 점진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식별해 갔다.
2) 보존과 교육: “교회는 그 시대에 새로 얻은 결과를 신경 또는 고백의 형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얻은 것을 보존하며 일반 신도들을 가르치려고 했다.” 동시에 “교회내의 권징을 규정해서 신자들이 같은 문제에 참으로 협력하도록 했다. 같은 회중의 공적 교사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 
3) 진리 수호: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보존의 대 원칙에 따라 모든 개개의 교리들을 정확히 규정해서, 잘못 전해진 것을 밝히며, 모든 오류를 제거하며 진리전체를 포함하게 했다.”
4) 균형과 통일성: “계시된 진리의 체계를 총괄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어느 한 부분이 부당하게 축소되거나 과장되지 않고 전체의 진정한 규정이 보존되도록 했다.”
(3) 신조와 고백들의 목적

1) 교회의 어느 교파가 그 발전도상의 위기에 처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알게 된 것을 표시하며 전파하며 보존하려고 한다.

2) 거짓 교사들의 곡해와 진리를 구별해서 순수하고 균형이 있게 제시한다.

3) 서로 견해가 접근해서 조회된 협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교회적 교제의 기초가 되게 한다. 
4)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는 중대 사업의 수단으로 쓰려한다.

5) 그러나 신조와 고백들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전히 성경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성경적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한 사람에 한해서만 신조와 고백은 구속력을 지닌다. 

(4)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의 신조들

1)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a) 신조의 내용의 권위와 신뢰성은 신조의 진술들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권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을 때 확보될 수 있었다. 따라서 사도들과 관련된 신조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현재 우리가 고백하는 형식으로서의 ‘사도신경’은 8세기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 시작은 훨씬 빠르며, 여러 사본들의 형식이 4세기에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니케아신조처럼 공식적인 교회의 인정을 받은 신조는 아니지만, 초대 교회로부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신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신뢰하였기에 그 권위가 인정되고, 신앙 고백으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또한 이 신조는 중세에도 세례식 때 사용되었으며, 세례 받는 자의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서 매우 중요하였다. 

사도신경은 325년의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진 시기에도 이미 있었으며, 니케아 신조가 지닌 권위와 함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으로서 고백 되어지고 있다.

b)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 니케아신조 (325년)
a) 니케아 신조는 아리우스주의 이단으로 야기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된 교회 회의에서 정해진 것이지만 사도신경의 경우처럼 초대 교회에서 성경에 근거하여 세례와 성찬 시에 짧은 형식으로 이미 고백된 내용들을 근거로 형성된 것이다.

b) 내용: “우리는 전능한 아버지시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자이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부의 본질에서 나오셨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이시며, 빛에서 나오신 빛이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창조되지않고 출생하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을 갖고 계시며, 그 분을 통해 만물, 즉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어 인간이 되셨고, 고난 받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주님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아버지 그리고 아들에게서(filioque, and from the Son) 나오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시이다. … (성령의 신성에 대한 부분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또한 “그리고 아들에게서” 라는 구절은 569년 톨레도에서의 서방 교회 공의회에서 첨가된 내용이며, 동방 교회와의 갈등 속에서 후대 809년에 전체적이며 공식적으로 추가 된 내용이다.)]
c) 다음의 내용이 뒷부분에 있다: “그가 계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다른 본체나 본질을 갖고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이라거나, 변화하거나 혹은 변질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인 사도적 교회로부터 저주를 받아 교회로부터 끊어질 것입니다.”)
3) 아타나시우스(Athanasian) 신조

a) 초대 교회 교부이며 신학자인 Athanasius (296-373)의 이름을 붙인 신조이며, 적어도 칼케톤 공의회(431)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b) The Athanasian Creed:
[1 Whoever desires to be saved must above all things hold the Catholic faith. 2 Unless a man keeps it in its entirety inviolate, he will assuredly perish eternally. 3 Now this is the Catolic faith, that we worship one God in Trinity and Trinity in unity, 4 without either confusing the persons or diving the substance. 5 For the Father’s person is one, the Son’s another, the Holy Spirit’s another; 6 but the Godhead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s one, their glory is equal, their majesty coeternal.

7 Such as the Father is, such is the Son, such also the Holy Spirit. 8 The Father is increate, the Son increate, the Holy Spirit. 9 the Father is infinite, the Son infinite, the Holy Spirit infinite. 10 The Father is eternal, the Son eternal, the Holy Spirit eternal. 11 Yet there are not three eternals, but one eternal; 12 just as there are not three increates or three infinites, but one increate and one infinite. 13 In the same way the Father is almighty, the Son almighty, the Holy Spirit almighty; 14 yet there are not three almighties, but one almighty.

15 Thus the Father is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God; 16 and yet there are not three Gods, but there is one God. 17 thus the Father is Lord, the Son Lord, the Holy Spirit Lord; 18 and yet there are not three Lords, but there is on Lord. 19 Because just as we are obligated by Christian truth to acknowledge each person separately both God and Lord, 20 so we are forbidden by the Catholic religion to speak of three Gods or Lords.

21 the Father is from none, not made nor created nor begotten. 22 The Son is from the Father alone, not made nor created but begotten. 23 The Holy Spirit is from the Father and the Son, not made nor created nor begotten but proceeding. 24 So there is one Father, not three Fathers; one Son, not three Sons; one Holy Spirit, not three Holy Spirits.

25 And in this trinity there is nothing before or after, nothing greater or less, 26 but all three persons are coeternal, with each other and coequal. 27 thus in all things, as has been stated above, both Trinity in unity and unity in Trinity must be worshipped. 28 So he who desires to be saved should think thus of the Trinity.

29 it is necessary, however, to eternal salvation that he should also faithfully believe in the Incarna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is equally both God and man. 31 He is God from the Father’s substance, begotten before time; and he is man from his mother’s substance, born in time. 32 Perfect God, perfect man composed of rational soul and human flesh, 33 equal to the Father in respect of his divinity, less than the Father in respect of his humanity.

34 Who, although he is God and man, is nevertheless not two but one Christ. 35 He is one, however, not by the transformation of his divinity into flesh, but the taking up of his humanity into God; 36 one certainly not by confusion of substance but by oneness of person. 37 For as rational soul and flesh are single man, so god and man a single Christ.

38 Who suffered for our salvation, descended to hell, rose from the dead, 39 ascended to heaven, sat down at the Father’s right hand, whence he will come to judge living and dead: 40 at with coming all men will rise with their bodies, and render an account of deeds; 41 and those who have behaved well will go to eternal life, those who have behavour badly to eternal fire.

42 This is the Catholic faith. Unless a man believes it faithfully and steadfastly, he will not be able to be saved.]
